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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대학 PR의 관점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으로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선정하였고, 결과변인으로는 대학태도를 선정하였다.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
션 역량은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대학PR의
관점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교수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학 PR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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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was analyzed in the 
university PR perspectives. The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rofessors were selected 
as antecedent variables of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and attitudes toward university was 
selected as the outcome variables. 
In the results, the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professor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USR. In addition, the USR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toward universit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SR should be considered in university PR perspectives. It also shows that the role of professors is not 
limited to educational activity and research, but important in the long-term university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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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입학정원이 입학가능학생 
수보다 많다. 2020년에는 17,842명, 2024년에는 
123,748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학 정원과 비교해
서 약 24%가 부족한 실정이다[1]. 이로 인해 국내 대학
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대학은 폐교가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타대
학 편입, 자퇴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
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을 
교육 소비자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PP적 관점에서
의 주요 공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2, 3].

PR의 궁극적인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과 
공중 사이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있다. 이 때문에 조직-
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OPR)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며, 효과 측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4]. 따라서, 긍정적인 
조직-공중관계성은 조직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5], 지
지행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학을 하나의 조직
(Organization)으로 보고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생 관
계성은 대학만족도[2], 학업성취[3], 학생 충원율[7]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소속 대
학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런데 이들 연구의 한계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학생 관계성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가정하
고 대학 만족도, 대학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
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7].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이면서 
지식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9].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수들에게 학생
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친밀감 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
만, 대학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수서비스, 비교수서비스, 
물리적 교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교수서비

스만이 학생들의 지각된 품질, 인지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형성에 교수의 역할이 절대
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학생 관계성(헌신, 신뢰, 상호통제성, 만족, 공동
체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11]. 특히 교수의 전문성, 사적‧공적 커뮤
니케이션이 대학-학생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12]. 이러
한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
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지
만,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학-학생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조직의 커뮤니
케이션을 대학차원과 교수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통계
분석에서는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대학-학생 관계
성에 교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확
인할 수가 없다[2].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변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과 사적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관계 형성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수 역할을 수업 역량(teaching 
competence)과 커뮤니케이션 역량(communication 
competence)으로 구분하고,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
구들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5, 8], 이 연구에
서도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교수의 수업 역량은 대학-학생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대학-관계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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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2020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 경기, 충청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코로나 19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1학년의 경우 대학 캠퍼스를 방
문한 적이 없다.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했을 때,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총 300부를 수집하였으며,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2명의 응답 결과
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88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1명(24.7%), 여성 
217명(7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20세~26세까
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2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
년별로는 2학년 174명(60.4%), 3학년 68명(23.6%), 4학
년 46명(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한 구성개념인 교수 역량, 교수 커뮤

니케이션,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태도는 모두 리커트 5
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2.2.1 수업 역량 
교수의 수업 역량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0].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 교수의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대학 교수는 수준 높은 강의 내
용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 교수는 내가 최신 지식을 얻
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 대학 교수는 내가 각
종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등이다.  

2.2.2 커뮤니케이션 역량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우리 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학과 
교수와 면담할 수 있다’, ‘우리 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자
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인간적

인 대화가 가능하다’ 등이다.

2.2.3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학생 관계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4개 차

원(헌신, 상호통제, 신뢰, 만족)에 대해 11개 문항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3]. 헌신은 ‘나는 우리 학교와의 유대적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학교의 일
이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나
와 장기적으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등 3
문항을 이용하였다. 상호통제는 ‘나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
교와 나는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학교
와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느정도 내 의견이 
반영됨을 느낀다’ 등 3문항을 이용하였다. 신뢰는 ‘우리 
학교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 학교는 건전한 원칙으
로 학교를 이끌고 있다’, ‘우리 학교는 나를 공정하고 공
평하게 대해 준다’ 등 3문항을 이용하였다. 만족은 ‘나는 
우리 학교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
이다’, ‘나는 우리 학교와의 상호작용에 만족한다’ 등 2문
항을 이용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은 연구결과의 간명
성 확보를 위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
형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χ2

(38) = 
90.66, p<.01, SRMR = .032, CFI = .99, RMSEA = 
.05, NNFI = .99).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CFA, 
NNFI 등은 .90이상,  SRMR, RMSEA 등은 .10 이하인 
경우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3].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차원별(헌신, 상호통제, 신뢰, 만
족)로 하위 측정문항의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여 최종분
석을 실시하였다. 

2.2.4 대학태도 
대학태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을 이용하

였다[8].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 호의적
이다’, ‘나는 우리 대학이 좋다’, ‘나는 우리 대학에 대해 
긍정적이다’ 등이다. 

3. 분석 결과 

3.1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모형(수업 역량, 커뮤니케이

션 역량, 대학-학생 관계성, 대학태도)의 타당성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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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Measurement
Items Mean S.D Factor 

loading1) t-value Composite
Reliability

Teaching Competence

1-1 3.80 0.85 0.78

.91
1-2 3.98 0.81 0.82 12.87
1-3 3.67 0.96 0.8 16.92
1-4 3.84 0.87 0.8 15.95

Communication
Competence

2-1 3.89 0.79 0.84

.91
2-2 3.71 0.83 0.7 12.87
2-3 3.76 0.94 0.85 16.92
2-4 3.85 0.85 0.82 15.95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2)

3-1 3.27 0.86 0.8

.93
3-2 2.88 0.88 0.8 15.1
3-3 3.23 0.80 0.87 16.91
3-4 3.19 0.89 0.89 17.41

University 
Attitude

4-1 3.42 0.91 0.87
.944-2 3.29 0.92 0.91 22.38

4-3 3.39 0.94 0.93 23.03
1. Standard coefficient
2. Summed average of measurement items by 4 dimensions (commitment, mutual control, trust, satisfaction)
Model fit index: χ2

(84)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 RMSEA = .08

Table 1. Result of measurement model

Construct AVE
The squared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

① ② ③ ④

Teaching Competence(①) .71 1

Communication Competence(②) .71 0.55 1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③) .77 0.36 0.37 1

University Attitude(④) .84 0.30 0.36 .69 1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ISREL 8.53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ML(Maximum 
-likelihood estimates)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변량 분
석의 기본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성, 다중공선성 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χ2

(84)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4, RMSEA = .08). 

한편,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s validity)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하였다. 수렴타당
도는 각 구성개념별로 하위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말한다[14]. Table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요인적재값이 .70∼.93의 범위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
서,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모든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squared correlation)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15].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
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
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연구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
시한 모형적합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구모형의 적합도
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χ2

(86) = 
258.81, p<.01, CFI = .98, NNFI = .97, SRMR = .05, 
RMSEA = .08). 

다중상관계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 
변동량의 45%, 대학태도 변동량의 70%를 각각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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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Competence

Professor 
Communicati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39*

R2=.70R2=.45

.84*
University 
Attitude

.32*

Fig. 1. Result of research model
         1. χ2

(86) = 246.95, p<.01, CFI = .98, NNFI = .97, SRMR = .04, RMSEA = .08
         2. *p <.01. 
         3. The coefficients for all paths are standardized values

3.3 가설검정 결과 
가설 1에서는 교수 역량이 높을수록 대학-학생 관계

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γ=.39, t=4.31, p<.01, 단측
검정).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에서는 교수의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대학-
학생 관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γ=.32, t=3.63, p<.01, 단측
검정).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에서는 대학-
학생 관계성이 높을수록 대학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
측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β=.84, t=14.04, p<.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들은 신입생 유치 및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신입생 및 재학생을 단순
히 교육 소비자 혹은 교육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
에서는 PR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공중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학-학
생 관계성의 선행변인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실
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수의 역할에 대해 주
목하였다. 교수 역할은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으

로 구분하였다. 
먼저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모두 

대학-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개념적 차원
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하는 주장[7, 11]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
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구
분하지 않았던 문제점[2]을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8). 다만 선행연구에서
는 대학-학생 관계성을 6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대학
태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았고, 이 연구
에서는 대학-학생 관계성의 합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학생 관계성은 대학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 연구를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학생 관계성은 형성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대학-학생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예를 
들어,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교수 신뢰 등)을 분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선행
연구에서 대학-학생 관계성을 독립변인[3, 8]이나 종속
변인[2]의 역할만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매개변인으로서
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학생 관계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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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학-학
생 관계성 형성을 위해서 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
지만, 대학-학생 관계성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들이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을 위해 필요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다. 조사시점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교수와의 직접적인 커
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적었다. 조사대상에 1학년 학생을 
제외하기는 하였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코로나 19
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
후에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
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선행변인은 기존 연구결과
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수의 수업 역량과 커뮤니케
이션 역량만으로 대상으로 하였고, 결과변인 역시 대학-
학생 관계성과 관련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으로 대
학태도를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제안한다면, 이 연구와는 차별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교수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대학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정하지 않았다. 후속 연
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들 변인 사
이의 직접효과를 검정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이론적, 실
무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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